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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로 척추손상 개 치료
서울대 권오경 교수팀, 보행이상 4마리 중 3마리 감각신경 돌아와

성체줄기세포로 개의 척추 손상을 치료하는 실험이 국내에서 성공했다.

서울대 수의대 권오경 교수팀은 척추 골절로 뒷다리가 마비돼 보행이상(후구마비)을 겪고 있는 4마리의 개

를 대상으로 마비된 부위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4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 감각신경이 돌아오는 등 

호전 반응이 관찰됐다고 5월12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5월13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리는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

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실험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얻어진 다른 개의 제대혈 줄기세포가 주입됐다.

실험에 사용된 척추손상 개는 모두 6개월 이상 뒷다리가 마비된 상태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척추손상 개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한 뒤 4개월 이상 결과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첫번째 개는 자발적 보행이 가능했으며, 두번째 개는 혼자서 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고, 세번

째 개는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상태가 호전된 3마리 중 1마리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로 촬영한 결과 차단됐던 신경세포 

기능은 물론 자발적인 배뇨까지 가능해졌다”며 “연구성과를 척추 손상 환자에게도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연구성과의 상업화는 바이오기업인 알앤엘바이오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경 교수는 “일반적인 수술 치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통증이나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자

연 회복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며 “줄기세포를 주입해 감각이 돌아오고 보행까

지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연구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오경 교수는 “아직까지 시술 케이스가 적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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